
20100830.txt
2010년 8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1,251조회)

첫 걸음 
初めの歩み

매일 세상은 
毎日世の中は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자고 부른다.
私たちに変化をしようと呼びます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今この瞬間から、このような人生をはじめなければならない

아무리 사소한 첫 걸음이라도 결코 작은 내딛음이
いくら些細な初めの歩みでも、決して小さい踏み出しでは

아니다. 한낱 쓰레기라도 줍자. 
ない。ただひとつのごみも拾おう

이웃의 노인들을 찾아 뵙자. 
お隣のお年寄りに会いに行こう

학교 아니면 노숙자 임시보호소에 
学校でなければ、路上者臨時保護所に

자원봉사자로 나서자. 
社会奉仕者として出よう

감동을 주는 일에 헌신하자.
感動をくれることに献身しよう

- 빌 스트릭랜드의《피츠버그의 빈민가에 핀 꽃》중에서 -
- ビル・ストリックランドの<ピッツバーグの貧民街に咲いた花>より -

* 첫 걸음이 변화의 갈림길입니다.
* 初めの歩みが変化の分かれ道です

행복과 불행이 첫 걸음에서 갈립니다.
幸せと不幸が初めの歩みから分かれます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첫 걸음이 
初めには小さく、些細に見えるが、その初めの歩み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만이 아닌
人生の方向を決定します。'私'だけではない

'남'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
'他'のために、とても小さいことをはじめること

그것이 꿈너머꿈의 첫 걸음입니다.
それがまさに、夢を超えた夢の初めの歩みです

내ː-딛다  
[타동사] ‘내디디다’の縮約形。
내ː-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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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동사] 踏み出す;進む。
<2> [타동사] (事業などに)踏み出す;着手する;始める。
한낱  
<1> [부사] 単に;ただ一つの。
<2> [부사] 取るに足りない;一介の。
줍ː다  
｛타동사·ㅂ 불규칙활용｝ 拾う；拾い上げる；拾得する。
임시보호소   臨時保護所
노숙자   路宿者
빈민-가 [貧民街]  
[명사] 貧民街。

빌 스트릭랜드 남성 Bill Strickland　ビル・ストリックラン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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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택 
新しい選択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私たちの人生を決定することが選択です

사람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때를 선택합니다.
人を選択して、環境を選択して、時を選択します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しかしたまには、私たちが選択できないことが有ります。

우리의 부모나 자녀, 가족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私たちの父母、息子、娘家族たちは私たちが選択できません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ただ受けれいれて、愛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選択できないことは、受け入れて認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変化させようとせず、ひたすら愛して

즐겨야 합니다.
楽し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강준민의《기쁨의 영성》중에서 -
- キム・ジュンミンの<喜びの霊性>より -

*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과 인연.
* 生まれるときから与えられた条件と因縁

하늘이 내린 선물로, 바꿀 수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天が与えたプレゼントで、変えることも、逆らうこともできません

오로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ただ、そのまま受け止めて、愛しながら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そして、その土台の上で新しい選択と変化を模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어진 조건과 인연을 탓하면 새로운 선택도 어렵고,
与えられた条件と因縁をとがめれば、新しい選択も難しく

인생을 즐기며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人生を楽しみながら生きるのはさらに難しいです

거ː역 [拒逆]  
[명사·하다형 타동사] (命令などに)逆らうこと;背くこと。
탓하다   咎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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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235조회)

'보이차 은행' 
プーアル茶銀行

이 때문에 중국인 중에서
この為に中国人の中に

푸얼차(普洱茶)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プーアル茶を貯蔵している人が

1천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어. 덩달아 
1千万名に到るという報道もある。尻馬に乗って

푸얼차를 보관해 주는 '푸얼차 은행'도 인기절정인데, 
プーアル茶を保管してくれる'プーアル茶銀行'も人気絶頂だが

얼핏 생각하면 "차에 웬 투자를 하나" 하고 의아해 하겠지. 
ちょっと考えれば"茶になんと投資をするのか"といぶかしい

하지만 푸얼차는 다른 차들과 달리 천천히 숙성되는
しかしプーアル茶は他の茶とは異なり、すこしづつ熟成する

'후 발효차'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오래될수록 
'後発酵茶で、長期間保管が可能で長くなるほど'

값어치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단다. 가끔 
値打ちが上がる特徴があるという。たまに

엄마 아빠가 우아하게 마시는 
母、父が優雅に飲む

포도주와 비슷하다고 
ワインと似ていると

생각하면 될거야.
考えればよいだろう

- 박노해 외 6인의《윈난, 고원에서 보내는 편지》중에서 - 
- パク・ノヘ他6人の<雲南、高原でおくる手紙> -

* 보이차가 투자 대상이라고요?
* プーアル茶が投資対象ですって？

모든 것이 재화로 연결되는 시대에 그럴 법도 합니다.
全てのことが、財貨とつながっている時代でそういうこともあるでしょう

차마고도(茶馬高道)를 만든 문명의 상징이 어느덧 인기절정의 
茶馬高道を作った文明の象徴が、いつか人気絶頂の

투자 품목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보이차 열풍이 
投資品目に変わったのでしょう。しかし、こんなプーアル茶熱風が

단지 재화나 투자의 영역에만 머문 것은 아닐 것입니다. 
ただ財貨や、投資の領域にだけに、とどまった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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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 풍류, 멋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自身の健康、風流、趣に投資するものであるから

집안에 '보이차 은행'을 만들어 귀한 손님들을 
家に'ウーロン茶銀行'を作って、尊いお客さんたちを

불러 보시면 어떨까요?
よんで見せたらどうでしょう

보이차(普洱茶) プーアル茶
普耳（シ＋耳）茶の由来、歴史　：　まず、プーアール茶の名前、中国語では
「普耳（シ＋耳）茶」日本にない漢字なので、「普耳茶」とさせて頂きます。 
雲南省西双版納はプーアール茶の故郷です。 中国の雲南省の普耳県とい
う所があります。周囲で採れたお茶が普耳県（昔は普耳府でした）に集め、
加工後にまた全国各地に販売される（中国では集散地）から、地名をとって
「普耳茶」と名付けました。

소ː장 [所藏]  
[명사·하다형 타동사] 所蔵;しまって持っていること, またそのもの。
덩-달아  
[부사] 尻馬に乗って;付和雷同して。
절정 [絶頂]  
[명사] 絶頂。
<1> [명사] (山の)頂き。
 얼핏 보이다. → 보이다1
ちらっと目に付く。 
웬ː  
[관형사] どんな;どうした;なんという。
의아 [疑訝]  
[명사·하다형 형용사] あやしげなさま;けげんなさま。
값-어치  
[명사] 値打ち;価値。
윈난   雲南
고ː원 [古園]  
[명사] 古園;古い庭。
재화 [財貨]  
[명사] ⇒재물(財物)
상징 [象徵]  
[명사·하다형 타동사] 象徴;ある事象や概念などを想起, 連想させる具体的
な事物や感覚的な言葉で置き換えてあらわすこと, またそのあらわしたもの;シンボル;表象。
열풍 [熱風]  
[명사] 熱風;熱気を含む風。
영역 [領域]  
[명사] 領域。
<1> [명사] 国家の主権の及ぶ範囲。
머물다  
[자동사] ‘머무르다’の縮約形。
풍류 [風流]  
[명사] 風流。
<1> [명사] 上品で趣のあるさま;味のあるさま;風雅。
멋  
<1> [명사] 態度や身なりなどが洗練された気品;粋;小粋;伊達;しゃれ。
<2> [명사] 風雅;風流;趣;味わ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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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뒤에나 빛 볼 일 
5年、10年後にも光を見ること

벅찬 꿈을 안고 
手に余る夢を抱いて

고향 제주에 내려왔지만,
故郷済州に下ってきたが

사람들을 만날수록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人々に会うほど、塩に漬けた白菜のように

풀이 죽어가던 시절이었다. '오 년 뒤, 십 년 뒤에나 
活気が死んでいった時節だった。'5年後、10年後にも

빛을 볼 일'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은 그나마 나은 
光を見ること’という専門家の助言は、それさえもましな

축이었다. '비싼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걸으러
潤いだった。'高い飛行機に乗って、済州まで歩きに

오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きたのか？’という反応が大部分だった

내가 진짜 미친 짓을 벌이는 건 아닐까, 
私が、本当に狂った振る舞いするのではないか

회의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懐疑とともにひどいつらさに煩わされた

- 서명숙의《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중에서 -
- ソ・ミョンスクの<すこしづつ歩いていくこの道のように> -

* 오죽 했겠습니까.
* いくらばかりのことだったでしょうか

'제주 올레'길을 처음 낸 글쓴이의 심정을 저도 잘 압니다.
'済州オーレ（済州島の登山道）'初めて出た著者の心情を私もよく分かります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는 말이 가슴을 후빕니다.
'ひどいつらさにさいなまれた'という言葉が胸をえぐります

그러나 누군가는 올레처럼 첫 길을 내야만 합니다.
しかし、誰かはオーレのように初めての道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미친 짓'이라는 비난도 회의도 썩 물리치고
'狂った振る舞い'という非難も懐疑も、さっと撃退して

5년,10년은 물론 오십 년,백 년,천 년 뒤에 
5年、10年はもちろん50年、100年、1000年後に

빛을 볼 새 길을 내야 합니다.
光を見るあたら道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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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외롭고 추워도.
いくらつらくて寒くても

※済州オーレ
http://www.jejuolle.org/course/view.do?cs_no=1

벅차다  
<1> [형용사] 手に余る;手强い;手に負えない;手一杯である。
<2> [형용사] 一杯だ;溢れそうだ。
절ː다1  
[자동사] (塩に)漬かる。
풀-기 [―氣]  
<1> [명사] 糊気。
<2> [명사] 元気;活気。
풀2  
[명사] ‘풀기’の縮約形。
조ː언 [助言]  
[명사·하다형 자동사] 助言;かたわらから言葉を添えて助けること;口添え。
그나마  
<1> [부사] それさえも;だけでも。
짓ː  
[명사] 行動;こと;しわざ;しぐさ;ふるまい。
<2> [부사] その上にまた;あまつさえ。
낫ː다1  
｛자동사·ㅅ 불규칙활용｝ (病気·傷などが)治る;癒える。
축1 [軸]  
[명사] 軸。
<1> [명사] 車の車輪を保持し車体を支える棒。
회의 [懷疑]  
[명사·하다형 타동사] 懐疑。
오죽  
[부사]<하다형 형용사> どんなに(か);如何に;さぞ;さぞかし;如何ほど。
<1> [명사·하다형 타동사] 疑いを持つことやその疑い。
꼬닥꼬닥 오픈사전
'천천히'의 제주도 사투리   출전; 2010.8.14 조선일보 'Books 책'면에서
오죽  
[부사]<하다형 형용사> どんなに(か);如何に;さぞ;さぞかし;如何ほど。
글쓴이   著者
オーレ [olé]    
올레
1. (찬탄·기쁨·격려의) 외침 소리.
후비다  
[타동사] 抉る;くじる;ほじくる;ほじる。
물리-치다  
<1> [타동사] 受け取らない;はねつける;拒む;拒絶する。
축이다  
[타동사] 濡らす;湿らせる;湿す;潤す。
<2> [타동사] (敵を)撃退する;追い払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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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1,029조회)

예술적 동반자 
芸術的パートナー

스물일곱 살에 
27歳で

처음 그를 만났을 때,
初めて彼に会ったとき

그는 별처럼 멀리 있는 예술가였다. 
彼は星のように遠くにいる芸術家だった

남자로서도 좋아했지만 예술가로도 흠모했다. 
男としても好きだったが、芸術家としても慕っていた

저렇게 빛나는 남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고 
あんなに光を放つ彼をどうやって捕まえることができるかと

친구가 물었을 때, 나 역시 치열한 예술가가 되어 
友達が尋ねたとき、私はやはり熾烈な芸術家になって

그에게 닿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그의 연인으로,
彼に届こうと決めた。かれの恋人で

그리고 아내로 살아 온 지난 40년은 그의 예술적 동반자가
そして、妻として生きてきた40年は、彼の芸術的パートナーに

되기 위한 열망과 정진의 시간들이기도 했다. 때론
なるための熱望と精進の時間だったりした。たまには

고통스러웠지만, 더 큰 희열이 있었기에
苦痛だったりしたが、さらに大きい喜びがあったから

포기할 수 없었다.
あきら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 구보타 시게코의《나의 사랑, 백남준》중에서 -
- 久保田成子の<私の愛、白南準>より -

* 세계의 '별'이 된 
* 世界の'星'になった

백남준 같은 예술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白南準のような芸術家は、誰かつくったのでしょうか？

당연히, 그의 타고난 재능과 각고의 노력 때문일 것입니다.
当然、かれの生まれ持った才能と不断の努力のためでしょう

그러나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할 
しかし、彼と一番近くにいる人が作ったということも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영감을 나누고, 
できます。お互い藍を分けて、魂を分け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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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니까요.
芸術を分ける人がいて可能だったのでしょう

'예술적 동반자'와 인생을 함께 걸어가면 
'芸術的パートナー'と人生を一緒に歩いていけば

삶 자체가 예술이 됩니다.
人生の価値が芸術になります

흠모 [欽慕]  
[명사·하다형 타동사] 欽慕;うやまい慕うこと。〔동의어〕흔모(欣慕)
치열 [熾烈]  
[명사·하다형 형용사] 熾烈;勢いが盛んで激しいこと。
닿다  
<1> [자동사] 触れる;接する;接触する。
<2> [자동사] 届く；及ぶ。
열망 [熱望]  
[명사·하다형 타동사] 熱望;熱心に希望すること;熱願。
정진 [精進]  
[명사·하다형 자동사] 精進。
<1> [명사·하다형 자동사] 『불교』雑念を捨てて一心に仏道を修行すること。
희열 [喜悅]  
[명사·하다형 자동사] 喜悦;喜ぶこと;喜び。
타고-나다  
[타동사] (福·才能·性根などを)生まれながら持っている。
각고 [刻苦]  
[명사·하다형 자동사] 刻苦;心身を苦しめてまで努力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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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윤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 입니다.
今日は、ユン・ミョ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용서 
許し

용서하는 순간 
許す瞬間

분노와 원한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憤怒と恨みと悲しみの拘束から離れることができる

용서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許す人は、身体的にも健康で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精神的にも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許しは他人のためにする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一番重要なことは、自分自身のためだ

- 황용희의《가시울타리의 증언》중에서 - 
- ファン・ヨンヒの<とげの生垣の証言>より -

* 사람을 미워하거나
* 人を憎んだり

그가 하는 어떤 행동을 미워하다 보면
彼がするある行動を憎んだりすれば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私自身も心が楽ではならなくなります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뒤돌아 보면서 마음을 열면 
ちょっとだけ、考えてみて振り返ってみながら、心を開けば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健康な心、幸せな心が待っているでしょう。

원ː한 [怨恨]  
[명사] 怨恨;うらみ;意趣。
굴레  
<1> [명사] (牛馬の)面がい。
<2> [명사] 絆;束縛;拘束。
가시1  
<1> [명사] とげ;いばら;のぎ。
<2> [명사] (魚の)骨;小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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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명사] 垣;垣根;囲い;まがき;生け垣。
증언 [證言]  
[명사·하다형 타동사] 証言;ことばをもって事実を証明すること, またそのこと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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